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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한상균 위원장 추도사

추도사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앞서가신 발자국 따라 민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슬 퍼런 유신독재의 폭압에 맞서 펄펄 끓는 청춘을 두려움 없이 던지셨지요.
미친 군홧발이 고요한 안방까지 짓밟는 유신잔당 세력의 장례를 치루고
짧디 짧았던 서울의 봄,  4천 대군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건너셨다지요.
민주를 학살한 신군부 정권에 옥고를 치루고 고향 보성으로 내려가셨다 들었습니다. 
그냥 고향이었겠습니까. 
되찾아 와야 할 민주주의, 기어이 만들어야 할 민중의 세상을 품으셨겠지요. 
그렇게 35년, 화려한 말 앞세우지 않으셨다 들었습니다. 
대동세상 위해 땅을 일구는 농부의 삶으로 큰 걸음 걸어 오셨다고도 들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이른 아침, ‘내일보세’ 한마디 남기시고 서울로 오셨지요.
쌀값 폭락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맞서 싸웠던 유신독재가 다시 부활한 역사의 반동에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박근혜는 들어라. 민중의 절규를 들어라. 농민의 울분을 들어라.
권력의 차벽을 끌어내자. 저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자. 모두의 울분이었고 절규였습니다. 
저녁 7시 10분, 주저 없이 차벽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물 대포 막아 줄 비닐 우의 하나 걸치지 않으셨더군요.

차벽 앞 최전방 4미터, 밀을 키우던 농부의 손으로 밧줄을 잡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마땅히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살인 물대포가 조준 가격하고 쫓아가며 저격하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불과 500미터 거리에 불과한 세종로에서 차벽에 막혀 바로 달려가지 못한 한이 끝내 사무칩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올라 온 서울 길이 끝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분합니다.

밤마다 담벼락 넘어 오십니다. 
때론 우렁차고 때론 조곤조곤 하시는 말씀,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르신 육성을 듣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민중의 세상을 열어 젖혀야 한다. 태산 같은 호통소리 듣고 싶습니다.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목 놓아 부르고도 싶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감옥 문 나가 곡차 한잔 올리겠단 약속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정권의 만행을 아직 책임도 묻지 못했고 처벌도 하지 못했는데
어찌 그 먼 길 보내드려야 할지 황망하기만 합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싸움,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결심합니다.
이 악 다물고 가슴에 분노를 꾹꾹 눌러 보내드립니다.
살인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보고 드리겠다고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시 민중총궐기입니다.
민중세상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큰 뜻, 그 발자국을 저희들이 이어 걸어가겠습니다.
고단했지만 고귀했던 70년생, 단 한순간도 시대의 부름에 비켜 서 있지 않으셨던 삶
이제 역사와 민중에게 돌려주시고 5.18 민중항쟁 영령들 곁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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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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